평화의 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글: Werner Mischke
One New Humanity: Glory, Violence, and the Gospel of Peace에서 발췌하여 각색함[footnoteRef:1] [1:  Kristin Caynor and Werner Mischke, One New Humanity: Glory, Violence, and the Gospel of Peace (William Carey Publishing, 2025), 149–53.] 

Claude AI가 번역했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Translated by Claude AI; some errors are possible.)
에베소서는 이사야의 시와 환상에서 많은 것을 길어 옵니다. 이사야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종, 곧 평강의 왕에 대한 환상을 보여 줍니다(“먼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의 세계이며, “가까운 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는 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평화의 복음은 성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 아니 복음의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슈툴마허(Stuhlmacher)의 말을 인용합니다.
핵심어 eirene(평화)를 바탕으로 [엡 2:13–17은] 세 개의 성경 본문, 곧 사 57:19(13절과 17절), 사 9:5–6(14절), 사 52:7(17절)을 결합한다. 이 본문들이 연결되는 방식은 형식상 철저히 유대적이다. 사 57:19에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선포된 “평화”는 “평강의 왕”(사 9:5–6)이라 불리는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도 메시아가 사 52:7에 따라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footnoteRef:2] [2:  Stuhlmacher, Peter, Reconciliation, Law & Righteousness: Essays in Biblical Theology (John Vriend 옮김, Fortress, 1986), 234–35. Willard M. Swartley, Covenant of Peace: The Missing Peace in New Testament Theology and Ethics (Eerdmans, 2006), 20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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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2장에 울려 퍼지는 이사야의 평화 환상[footnoteRef:3] [3:  Caynor and Mischke, One New Humanity, 151에서 각색.]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왕, 화해시키시는 분, 평화를 이루시는 분, 구원자로 묘사하기 위해 이사야서에 크게 의존합니다. 에베소서 2:13–18에 나타나는 이사야서와의 연결은 신약의 다른 본문들과도 이어집니다. 로마서 10:15에서 바울은 잘 알려진 대로 이사야 52:7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헬라어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한 단어로, “복음”의 동사형(euangelizō)입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2:17에, 그리고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번역)의 이사야 52:7에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가 욥바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방문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문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사도행전 10:1–16). 제닝스(Jennings)는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진 베드로의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한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말한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26절)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며 고넬료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무대가 마련되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뒤집어엎지 않고서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넘어섬에 가장 알맞은 곳에서 경계와 담을 넘으실 것이다. 그 일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친밀한 공간에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은밀하고 금지된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footnoteRef:4] [4:  Jennings, Willie James, Acts: A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7), 108. Kindle판.]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사야 52:7을 언급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사도행전 10:36). 여기서도 “복음”의 동사형이 쓰였습니다. 헬라어 구절은 euangelizomenos eirenen이며, “평화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 곧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몸소 살아 내고 전합니다. 가까운 자와 먼 자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실재를 훨씬 넘어섭니다. 베드로가 복음으로 전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평화인 동시에 “타자”와의 사회적인 평화입니다. 그는 shalom(샬롬)을 구현합니다.
Shalom(שָׁלוֹם)은 이사야서에서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 shalom은 이사야 9:6, 52:7, 57:19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13–17에서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해석합니다.
1. 평강의 왕(사 9:6)은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신(euangelizō)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엡 2:17; 사 52:7).
1. 그리스도는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이 원수 됨의 무너짐은 이사야 9:5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십니다”(엡 2:16).
1. 그리스도는 먼 데 있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엡 2:17; 사 57:19).
사도행전 10장과 에베소서 2장이 이사야의 shalom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의 평화는 보통 한 개인이 하나님과 누리는 사적이고 영적인 평안을 가리킵니다. 1953년에 처음 출간된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의 유명한 책 Peace With God(《하나님과의 평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은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필요성을 올바르게 강조합니다. 이 책은 “위기에 처한 세상에서 참된 개인적 평안에 이르는 길, 유일한 길을 가리킵니다.”[footnoteRef:5] “참된 개인적 평안”이라는 표현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레이엄은 에베소서 2장의 풍성한 신학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제시하는 하나님과의 평화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멀리 있거나 적대적인 “타자”와의 평화와 화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Graham, Billy, Peace with God: The Secret of Happiness (W Publishing Group, Thomas Nelson 계열, 1984), x; 강조는 원문의 것.] 

Peace With God에서 그레이엄은 에베소서 2:12–13을 언급하며, 개인적 화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신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footnoteRef:6]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회적으로 평화를 이루신다는 구절들은 빼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는[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2:14–17). [6:  Graham, 120.] 

토론 질문
1. 엡 2:17에 나오는 단어 euangelizō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평화를 복음으로 전했다’ 또는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동사형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이것은 화해의 신학과 실천에, 곧 수직적으로(엡 2:8–9, 13) 그리고 수평적으로 화해시키는 복음을 구현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평화를 이루시며, 평화를 전하십니다(엡 2:14, 15, 17). 이것을 우리의 복음 가르침에 담아내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